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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한 여성이 어려운 시절 외상으로 빵을 

주던 빵집을 찾아가 19년 전 빚을 갚은 사연이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2일‘나우뉴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투쿠만주의 

알데레테스에서‘라페를라’라는 베이커리를 운영하

고 있는 알리시아가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진 사

연은 2001년, 알리시아가 다른 곳에서 베이커리를 운

영하고 있을 때 시작됐다.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여성이 찾아와 한참

을 망설이더니 외상을 줄 수 없냐고 조심스럽게 물었

다. 외상을 원하는 사연을 물어 보니 이 여성은 막 실

직한 실업자였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외환위기가 폭

발하기 직전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지만 여

자가 외상을 원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여자는 부모에

게 버림을 받은 어린 고아 4명을 돌보고 있었다. 여자

는“아이들에게 아침에 빵과 마테(남미의 전통차)라

도 먹게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장부를 만들

어 빵을 외상으로 주면 꼭 갚겠다.”고 했다.

알리시아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어 흔쾌히 외상을 주기로 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여자는 알리시아의 베이커리에서 빵을 외상으로 가

져갔다. 그때마다 장부에 외상을 적었지만 장부를 관

능수능란한(?) 변장술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전과

만 16범에 달하는 남성이‘생얼’로 범행에 나섰다가 

꼬리가 잡혔다.

5일 ABC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콜럼

버스시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침입했다. 총기로 직원

들을 협박한 범인은 단 몇 분 만에 현금을 챙겨 은행

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용의자의 

얼굴은 고스란히 은행 CCTV에 노출됐고, 불과 몇 시

간 후 범행 현장과 30분 거리의 앨라배마주 피닉스시

티 자동차 판매장에서 체포됐다. 매장 주인은 그가 바

로 값을 치를 수 있다며 가방에 든 현금 다발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붙잡힌 은행강도는 전과 16범의 남성 돈트렐 스콧

(26)으로, 특이한 점은 체포 때마다 대부분 변장 상태

였다는 점이다.

19년 만에 외상 빵 값 갚은 여성

 ‘생얼’ 노출했다가 그만

3개월 동안 매일 38㎞를 걸어서 출퇴근 하는 동료를 위

해 자동차를 선물한 직장 동료들의 미담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서울신문’이 ABC 뉴스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

면 달린 퀸은 올해 60세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스파튼버

그카운티에 위치한 페덱스 배송 회사에서 박스 관리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3개월 전 그만 차가 고장나 집에서 일터

까지 19㎞를 걸어 새벽 4시까지 출근하고 일이 끝나면 다

시 19㎞를 걸어서 집으로 가야만 했다.

어느 날 도로를 걷고 있는 퀸을 본 직장동료들은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만나면 태워다 

주곤 했다. 퀸의 동료인 조쉬 루이스와 루이스의 상사도 

이렇게 퀸을 태워 주다가 생각한 것이 모금 사이트인‘고펀

드미’(GoFundMe)에 퀸의 사연을 올려 새차를 선물해 주

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루이스는 고펀드미에 다음과 같

이 적었다.

‘당신이 사우스캘로라이나주 스파튼버그카운티 쪽에 

산다면 도로를 걷고 있는 달린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녀는 페덱스에서 7년을 일하고 있답니다. 그녀의 차가 고장

나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하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19

㎞를 걸어서 출근을 한답니다. 차를 태워주면 기름값이라

도 내고 싶다고 돈을 주지만 우리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곤 

한답니다. 말이 19㎞이지 왕복 38㎞를 일주일에 6일씩 걸

어서 출퇴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그녀를 존경한

답니다. 그녀는 지금 새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지

만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녀는 우리가 모금하

는 것을 모르고 있답니다.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해주지 않

으시렵니까?’

지난달 22일 시작한 모금운동은 직장동료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불과 일주일 만에 목표액

인 1만 달러에 조금은 못 미치지만 적당한 차를 사기에는 

충분한 8300달러가 모였다. 루이스는“당신은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우리 모두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

는 말과 함께 2014년형 은색 SUV 차량을 선물했다.

차를 선물 받은 달린은 너무 놀라며“당신들이 나를 울린

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였으며 그 모습은 많은 사람

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했다. 

그녀는“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

다.”며 감사의 카드를 전달했고, 동료들은 퀸의 카드를 페

이스북에 공개해 모금을 도와준 모든 사람과 감동을 나

누고 있다.

하루 38km를 걸어서
출퇴근한 사람이 받은 선물

리한 건 베이커리 주인 알리시아가 아니라 빵을 가져

가는 여자였다. 알리시아는“당시 빵 값은 1kg에 2페

소(약 1.2달러) 정도로 큰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 알리시아가 지금의 장소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여자와의 외상거래는 끊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알리

시아는 자신이 외상을 준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런 그가 깜짝 놀란 건 최근 한 중년여자가 찾아와 

19년 전 장부를 내놓으면서다. 여자는“오랜 외상 빚

을 갚으러 왔다.”면서 알리시아에게 장부를 펼쳐 보

였다. 젊었던 여자는 이미 백발 되어 있었지만 알리시

아는 바로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여자는 당시 외상으로 가져간 빵을 합산해 지금의 

가격으로 빚을 갚겠다고 했다. 알리시아가 손사래를 

쳤지만 여자는 꼭 빚을 갚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두 사람이 마치 일기장을 보듯 추억을 회상하는 기

분으로 장부 기록을 살펴보니 여자가 갚아야 할 돈은 

1만450페소(약 150달러)였다. 

여자는“그때 외상으로 빵을 얻지 못했다면 어린 아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면서“19년 

동안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 이제 빚을 갚게 돼 정말 

기쁘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경찰이 공개한 머그샷을 보면, 그는 거의 매번 여장

을 하고 있었다. 2015년 절도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금

색 가발을 쓰고 분홍색 립스틱을 칠한 사진은 특히 눈

에 띈다. 다른 범행에서도 갈색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하는가 하면, 컬러렌즈를 착용하는 등 변

장에 공을 들였다.

화려한 분장에도 완전 범죄에 실패해서일까? 스콧

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을 썼다.

여느 때와는 달리 아무런 분장도 하지 않은‘생얼’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변장을 하지 않

은 그의 얼굴은 식별이 더욱 쉬웠고, 단 몇 시간 만에 

검거돼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경찰은 스콧을 무장강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그가 은행에서 훔친 현금의 액수와 행

방은 공개하지 않았다.


